
외국어꿇셔씌 폭웰써 합과S씩 현황 

이팡숙* 

1. 외국어로서의 폭앨어 깨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않lt양1 때sF뼈띠없æhe， 않F)라는 개념은 외국 

인올 위한 독일어 수업에서 유래하며 톡일어를 모쾌1)가 아닌 외국어로 

가르치는 언어수업에 적용되었다， 이 언어수업에 국한된 개념이 핵문 연 

구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톡일 대학 내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가 

생기게 되었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파눈 독일어와 독일어권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이를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과이다. 여 학파는 m년 

대 말에서 %년대 초에 독일대학 내에 정착하게 되었고 독어독문학， 일반 

언어학; 문학， 언어 교수법， 교육학， 학습심리학， 문화와 지역학， 사회학 동 

인접화문과 밀접히 판련되어 있다. 이 화파가 전통이 깊은 독일 대학Q) 내 

* 셔옳대 독어교육과 교수 
1) 독일어롤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헨슈타인， 이태 
리 북부 티활지역， 벨기에 일부훌 포함하는 톡얼어헨혜셔 대략 9천만이다. 그리고 

동부유럽， 남 • 확미주 풍 독일어권 외에셔 쪽업어블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대 
략 천만이다. 총 l억 인구가 독일어훌 모국어로 하는 챔이다. 독일어률 외국어로 사 
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 대략 4천만어l 달한다， 

2) 독일 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윤 하이텔베르그대화으로 l웠년에 셜립되었다. 독일 
어권 내에서는 1왜년 설립현 프라그대해l 가장 오래 되었고 그 디옴으로는 빈대 
학으호 1細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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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께 되기짜지는 기롤 톡어목문학과의 저항을 비롯 

하여 많은 난판을 겪었다{Wi에acher， 1975: 119-1l)).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는 전통이 있는 독어독문학~Gem뻐llS파‘)， 특 

히 외국 독어독문학~Au피m삐sgl없nanis뼈)과 연구대상과 관점의 측면에서 

자주 비교된다.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룹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관점 

을 근거로 독일 내에서 독일어에 판해서 주로 이론 교육과 연구플 하며， 

외국 독어독문학과는 이 이론 교육과 연구를 외국에서 하는 것이다. 반면 

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는 독웰어 언어능력올 향상시키는 교육 

과 이 교육에 필요한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 교육과 연구에서 독일 

어를 배우는 학습자 자선의 언어， 문화， 사회 분야 등이 고려된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이외에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머S 

ZWI잉tsprache)라는 개념이 았는데 일반적으로 독일 내에서 독일어활 외국 

어로 습득하는(앙WeI없1)3)경우활 말한다. 이 때에 학습자눈 모국어를 제1 

언어로 그리고 독일어를 제2언어로 일상 의사소통에 사용하며 독일내의 

소르비아족， 크로아티아족 동 소수민족파 또한 동유럽 동에서 온 이주자 

들이 독일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독일어(않.rt:sch für au짧1di양몽 A뼈뼈lIlEt') 
라는 개념이 있다. 이 분야는 독엘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어 수업 

을 받는 것과 연관되며 사실상 외국어로서의 독얼어 학과 설립에 많은 동 

기플 마련한 생이다. 외국인 노통자와 그뜰 자녀에게 가르치는 독일어 수 

업 상황，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를 학 

3) 일반적으로 습득과 학옮l얹1ffi)을 구분허여 사용한다. 학습은 학교룹 위시한 공적 

이나 사척 기판에서 체계척으로(ges뼈.Iert) 언어흡 배우는 경우흘 말한다. 반면에 습 

득은 개인적으호 자연스러훈 환경에서 어떤 흉제없이(t뼈'es떠Jert) 언어를 배우눈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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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으로 연구하눈 흉기가 마련되었다.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독일어 재념은 넓홉 의미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월어어l 포 

함되고있다. 

70년도 이전애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많따sch für Al뼈해X암)라는 용 

어가 있었으며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보다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는 외국인뿐 아니라 독일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확대된 개념이다. 예를 틀어 독일인이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 독일어 

를 가르치게 될 경우， 또는 독일내에서 외국인에게 독일어률 가르치거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틀율 교육하거나 상답할 갱우 독어독문학보다눈 외국 

어로서의 독일어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틀 개념의 변천은 독일어 교재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00-깨년도 이전에 발간된 독일어 교재에 

서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대예:Gri않밟V않lulz 

1됐， 많l않heS뼈achl해refür Au빼廠). 반면에 근래의 교재에서는 외국 

어로서의 독일어라는 용어가 둥장한대예: 없뻐얘았~/Schrr뼈， 1맑g 

않utsch als Fì뼈띠웹ache). 

2. 외국어로서씌 톡얼어 역사 

독일에서 외국어수업은 중세에 재인적으로 행해진 언어수엽에서 시작 

하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도 15세기로 거슐러 올라깐다. 확교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외국어 수업이 행해졌으나 당시 외국어는 랴틴어， 그리스 

어， 히브려어 동 고전 언어에 제한되었다 영어， 독어， 불어 등 혐대 외국 

어는 옴악， 승마 펜싱 같은 기술의 한 환야로 간주되어 학교의 공식과목 

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현대 언어가 고전 언어와 동뚱한 취급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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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펼요하였다. 신인문주의(뻐뼈nnanisnrus) 

시대에 인격형성교육{Fonnale Bildung)4)이 인정되면서 프러시아에서 um 
년에 프랑스어， 1m!년에는 영어가 학교수업의 필수파목이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외국에 있는 독일학교 베를린 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패뻐앉h않 Institut 삐r Au때밟) 또 똑엘문화웬(Gæthe 

Institut)의 전신인 독일 아카데미([뻐tsche 와a뼈nie)를 중심으로 독일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 교육은 국수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나치스 시대 더욱 강화되었고 2차 대전 후에 시라지게 되 

었다. 

1ffi1년 바드 라이헨할{&웹 Leic밟h찌J)에 똑일 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되 

고 이 문화원이 1앓년 윈헨에 공식적으로 자리룹 잡게 되면서 톡일의 다 

른 지역뿐 아니라 외국에도 문화원이 생기게 되었다'. !때년， 00년대 외국 

인 노동자와 이틀 가족의 중가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터키，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기타 지 

역에서 온 노동자들은 독일에 살거나 또는 정칙하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 

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독일어 강좌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문법 전달 이외에 언어교수법， 심리학， 사회학 둥파 연관된 내용을 요구 

하였다. 

1쨌년 이래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더불어 외국인 함생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 학생들은 대학의 어학파정이나 독일 문화원 또는 사립 

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우게 되었다. 외국떤 학생틀윤 독일 대힐L에서 전공 

수업올 받기 위해서는 독일어 어학사햄(많H)5)올 통파해야 하며 대부분 

4) 빌헬름 폰 흉볼트(1767-)짧) 퉁이 주장한 교육의 이념으로 학교 교육은 인격 형성 

을 위한 것이다. 이 이념에 의한 화교교육은 지식올 위주로 하였으며 외국어 교육 

도 문법을 중심으로 고전 번역 풍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외국어교육에서 문법번역 
방법이 성행하였다， 

5)~뻐che Sαæl뼈1빼mgfuer 뼈1 Hochsch내때g때 aus뼈Klischer Studienbewer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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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이 시험대비를 위해 어확파정이 마련되어 있다'， 00년도에 이 독일 

어 어학과정이 행정적으토 정비되고 쭉일어 어학 시험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올 중심으로 주로 언어교육의 형태로 존재했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환까 1970년대 이래로 학문쩍인 방향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1970\년 하이웰베르그 대화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독어독문학 

과정(Institut fuer 밟lt였1 머S Fl따떠sprac뼈빼버ot맹e)6)이 생기게 되었으 

며， 이는 독일대학에서 처옴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파가 출발하게 

된 경우이다. 독일문화원에서는 1962년 교수법윤 연구하논 부서 

(Arbei않S떼1e für wissensc뼈삐iche Di빼떠k)가 생기게 되고 1971년에는 외 

국어로서의 독일어를 교육하고 연수하는 부서가 설립되었대zen없le 

Ausbildungsun뼈ichtsstätte)7) , 

깨년대 말부터 여러 대학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파과정이 셜립되었 

고1 정교수자리가 생김으로써 독일대확 내에서 학파로 확실하게 자리잡 

게 되었다: 1978년 윈헨대학을 위시홉뼈 아우그스뿌르그， 뼈1러이르 빌 

레웰트 보홈， 함부르크， 카셀， 뉘른베르크， 자르브휘켄 풍 대학에 강좌가 

생기고 교수진8)이 초빙되었다. 

나 1잃년 이천에는 PNDS(Pn빼n쟁 zumN삶lweis 뼈빼:her 짧짧廠m뼈sse)이었 

다 외국언이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어화시험이다. 
6) 이 파의 전신은 하이웰베르그대학 홍역학후의 독어파이었다. 이 톡어파에 독일어 

디플롬과갱(SJI었X뼈에j과 외국에서 독일어 교사자격 파정(없l않ù앙ll'eI빼어nim 

Au외a띠)이 있었다. 이 독어파가 1!J70년 독일에서 최초로 외국어로서의 독열어학과 

로 바뀌어 석사과정이 생긴 것이다. 훨자가 용역학부 독어파의 독일어 디플롬， 독 

어교사 자격과정율 따친 후에 이 석사 파정도 이수하였다. 이 과정 초창기에 석사 
를 수료한 사랍으로는 펼자외에 타일랜드의 떼터슨과 타이완의 탕샤오리가 있다. 

7) 각 국에 있는 독일문화원의 어학과정을 위환 교사양성파정이었다， 이 과정은 처옴 

에는 뀐핸 본부에서 2년 과정으로 실행되었다가 경제척인 사정으로 1년 과정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 현재는 이 과정이 없어지고 각 국의 독일문화훨에서 자체 교사 

양성을하고있다. 
8} 독일대학내에셔는 일반척으로 정교쉬ordi때ius}만이 박사과정 화생을 지도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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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서는 1細년 리어프치히 대획써l 외국인의 학업윷 위한 부서 

(Institut für Au빼빼-studi뼈가 마련되고 이 부서가 1001년 헤르더 연구 

소(없'der Institut)로 개칭되었다'. 1뼈년 E셰프치혀에 외국어로서의 독 

일어 담당 헬비히(않밟ùl힘big) 교수가 부임하Jl， 1004년에 ‘외국어로서 

의 독일어’ 잡지가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1 환야가 동독 대힘써1서 독 

자적인 학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쨌년 통일이 된 후에 예나， 

랴어프치히， 베를린(훔볼트 대학)， 로슈토크1 캠니친쪽비카우에 외국어로 

서의 독일어학과 과정이 생기게 되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외국어로서와 독일어분야의 발전이 점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HJ70년대에 후리부 대학에 독일어 

과<Institut für deu않he Sprache)가 생겨 유럽의회(뻐I뼈rat)의 언어정책 

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분야가 1앉뻐91년에 그라츠 대 

학 학과과정으로 생겼으며 m꼈년에는 빈 대화， 그리고 1뼈년에는 그라 

츠 대학에 정교수가 채용되었다. 

3. 외국어로셔의 독얼어 학과 

1) 학과과정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는 쪽일 대화9) 내에서 독자적인 학파로 존재 

있다. 정교수는 박사촬 한 후에 대학에서 보조교수(As외stent)로 강의룹 몇 년 한 후 

에 정교수파정(뻐벼it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융 흥과한 후에 정부에서 발령 

이 나야 정교수로 볼리우게 된다 정교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박사과정을 받아 

들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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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독어독문학파R 소속되어 있다， 학과의 명칭윤 독 

일 각 대학 해당 학과에서 어느 영역에 중접올 두느냐에 따라 ‘외국어로 

서의 독일어’， ‘제2언어로서의 톡일어’， ‘상호문화 톱어쪽문핵~h없뻐1뻐녕le 

않mmÎs따)’， ‘외국인 또는 이주민 교육핵~Ausl삶뼈-αler Migrations­

빼ag앵ik)’， ‘상호문화 의사소통(In빼뼈따하le 없m뻐빼atiαü’ 동 다양하 

다 교과과정10)은 교사국가고세버mπ없rlm)， 석 • 박사 파정(M휩S빠때'rl 

밟뼈irurs)의 정규파정이며， 때화에 따라서 추가파정이 되기도 한다. 

때1년 11쩔 현재 인터넷 h뼈I/www.따hsch빼때뼈ss.hrk.de stichwort: 

버.rtsch 머S FI뼈며SJTclChe에 따르면 17개 대학에서 교사국가고시와 석 • 

박사 과정(주로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추가과정은 이틀 대학을 포 

함한 19개 대학어 재공하고 있마 이 학쐐1 대한 관심운 계속 종가하고 있 

으며 벨레펠트와 뭔헨 대혹써l서는 이 학뼈l 정웬 제한(Nurrerus Qausus)11l 

9) D뻐D에서 발간한 l쨌년도 톡일에서의 학업(없뼈때n in IÆ따앙뼈없， 8페이지)에 

의하면 독일 전 지역에는 종합대학， 단파대학， 전문대학 풍올 포함종l여 대략 Ð)개 
대학에 1ffi만 명의 대학생이 있다. 이 중 외국인 학생수는 대략 16만 명에 해당한다. 

10) 독일 대학의 교과파정온 디플롬， 마지스터， 국가고시， 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일부 

파에서는 영마권삭으로 베철러파쟁， 마스터파쩡이 새로 생겼다， 일반적으로 이과， 
공과， 사회， 경제계열에는 디흘흠 과정이 있고 인문계와 사회계열 일후에서 마기스 

터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마지면 직엽올 가질 수 있다. 학교 법원 풍 국가기관이 
나 의샤 약샤 법학또 퉁 국가가 판리하는 기판에서 직엽올 가지려면 국가고시폴 

보아야 한다. 국가고시는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되어았고 1차 시험 후에는 1-2년 

간 실습기간이 았다. 이 설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2차 시험을 치훌 수 있다. 

박사과정은 전 계열에서 제공된다. 박사파정 지도교수논 일정한 명칭(lliì:따V따er， 
뻐細muαer)이 었고 구술시험은 리고로좁(I힐願æum)이라고 한다. 연굽현 파정틀 

을 이수하려연 주전공 두 과목 또는 주전풍 한 과목파 부전꽁 두 과목옳 이수해야 

한다. 학위를 받으려면 주천공에셔 논문올 써서 훔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전꽁에서 필기고샤 주챈풍과 부전콩에서 구숨고사를 치루어야 한다. 
11) 대부분의 독일 대학온 국립이며 대학 입학은 각 대회이 판려하지 않고 도르트문트 

에 있는 대학 입학 중앙 뿌처(Zen뼈S따le fuer die Verg:없 von SI:t뼈g뼈짧zen， ZVS) 
에서 관리한다. 의과， 심리학과， 생물과 동 설험이 펼요한 학과에서눈 설험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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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국자고사 과쩡의 이수71칸온 4-5년， 석사 

는 최소 4년， 박사는 2-5년이다. 추자과정화 이수기간은 각 대화에서 요 

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며 정규파정보다 짧다. 

2) 학과의 내용 

이 학과의 전문 영역(전공분야)은 어학， 교수법， 문학， 지역학 4불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학과 교수볍이 문학과 지역학보다 많이 디루어지고 

있는추세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어학 총서시리즈 HSK'어1 외국어로서 독일어12) 

본야는 2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1권은 어학'， 2권은 교수법， 지역사정과 문 

학을 다루고 있으며 이 4영역 중 어학과 교수법이 광범위하재 취급되고 

있다. 

(1) 어학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파에서 어학에 판한 교육과 연구는 독일어의 

통시적 고찰보다는 공시적 고찰13)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학 분야 

에는 고대 독어， 중세 독어보다는 현존 독임어의 체계와 언어사용에 연구 

리 때문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12) 없Iχlbuecher zur Sprach-뼈 Komrr뻐빼atiooswiss빼입1aft 시리즈로 19.1과 19.2의 2 
권이 외국어로서 목일어에 판한 것이다. 이 시리즈에 훈F국에 판한 글로 두 논문이 

실려있다. 어학본얘1권)에서 펼자의 한목비교논문(Kon없stive AI때ysen Ie따sch­

m뼈sch， W.짧-470)과 지역학분얘2권)에서 그휘너트씨외 한국의 독일어수엽 

(않uts띠un없icht 뼈 않manistikstudium in 없없， w.l575-1579)에 관한 논문이다. 

13) 언어의 통시적 고찰은 어원론 등 언어의 시대적인 변화 과정올 연구하는 것이며 공 
시적 고찰은 일정하재 정해진 시기의 언어 상태촬 연구하는 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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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학과씌 4전공분야째는 독어톡문학14) 

에서 취급홉}는 중세학{M빼創i짧k}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어체계에서 읍운， 문법 및 언어구조， 어휘，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다 

양하게 01루어지고 있다. 음햄， 음훈론에셔 이론과 더붉어 톡어와 다른 

언어사·이의 공통점파 차이점이 그리고 문법， 어휘 사용에서는 오류분석， 

진단， 수정 둥이 논의된다. 의사소통할 때에 독일어와 학습자 언어의 관 

습， 문화적 배경의 차이점이 다루어진다. 수업에 실용론과 인지이론이 웅 

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외가 활벌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학분야의 연구 중 언어학 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재2언어습득이 

론， 사회언어학， 비교언어학 톡얼어 문법이론 중 쩔합7]-0 1톰올 군거로 한 

학습자 중심의 문법연구룰 뜰 수 있다. 

(2) 교수법 

이 분야에서눈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ii!.재， 수업 행태와 방법， 사 

회적， 제도적 조건， 교과파정 동 다향한 요인이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톡얼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채2언어습특과 외국어확습에 집중되 

어 있다~æ년대와 00년대 이후 이 분야에서 À}주 장조되는 것은 학습과 

정이 교사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지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학습자의 지·슐성， 자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척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횡이다.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는 영어습득 이후의 톡일어 학습상 

황과 효과적인 독일어 전달 방법이 계속 관심울 끌고 있다. 외국어습득에 

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관계(In뼈밍rtion)와 인지이론에 대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독어독문학의 전공 분야논 어학， 훈학r 중셰학으로 나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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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습득의 평가와 71준，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와 문제 유챙에 관한 개 

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방법론과 수업 보조자료의 개발， 교재의 

분석과 펑7}， 학습자 출신 지역을 고려한 교재의 개밥， 교사교육파 교사 

재교육도 이 분야의 과제이다. 

(3) 지역학 

지역학의 내용에서는 독일어권의 역샤 사회， 경제， 문화， 지리， 정치， 문 

학분야가 재별적으로 다루어진다'， 001견도에는 지역학의 내용이 독일뿐 아 

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까l도 포함하고 있대짜헤CD-Th댔1)， 그러 

나 지역정보에 관한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자 정리되지 않 

은상태이다， 

독일과 학습자 국가의 제도， 언어， 문화변에서 비교를 함으로써 문화와 

사고의 치어， 독일어나 독일인， 독일어l 판한 전형적인 인상 내지 상 

(fuItschlar빼ild)과 편견에 대해 연구활 수 있다. 

중국， 아프리카둥 제3국에서는 독일과 기술환야의 협력관계가 밀접한 

이유로 경제분。뻐서 독일어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독일어(Wi따sc빼빼ltsch)라는 개념이 새로훈 의미를 갖게 되었고 

독일어 전문용어의 교육과 연구와 톡일 전문용어의 교재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실정이다 

(4) 문학 

m년대 이후 언어수엽의 목표가 실생활에 펼요한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띠라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실용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문학텍스트는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00년대 초부터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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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요청얘 따라 현어교육의 목표어l 언어습득 뽑 

아니라 문화의 이해도 포함된다. 문화홉 이해하기 위해셔는 훈합작폼올 

디루눈 것이 불가피하고 문학작뽑운 학생물의 통7]유활에도 영향올 미친 

디는 이유로 교재에 문학작품이 고려퇴어야 한다는 경뺨l 대두되었다. 

특히 상호푼화 교수법에서는 문학짝폼융 기놓한한 저학낸에서부터 다루 

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문학작폼어 언어습흑에 도용0] 되고 또 지역 

정보에 관한 정보를 넓혀주며 무엇보다쪼 수업올 홍며롭께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문확분야에서는 문학작품의 이혜블 념어서서 자유로운 창작활동 

도 활 수 있게끔 동기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학분야에서 문학이론과 텍스트언어학， 언어교수법올 구체적 

으로 수업에 적용하눈 시도가 아직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운 실정이다. 

외국어수업에서 문학작품을 다루게 되면 문학작품의 선정이 불가펴한 

데， 이 때의 문학작품선정온 학생들의 수준， 연령 또 학파외 목표에 부합 

되어야 한다. 독일어로 된 문학직품이 사때와 작07}， 장료별로 방대함을 

고려해 볼 때 독일문확의 개팔을 위해서 대표쩍인 작쯤이 선정되어야 한 

다. 독일문학작품의 수용문제와 학습자 언어의 문학직품과의 비교도 다 

루어 질 수 있다. 이 때에 독일인의 작품뽑 아니라 외국인이 쓴 독일어 작 

품， 예를 틀어 이민자 문학 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톰일어와 학습자 언어 

의 문학작품 비교를 통해 언어， 문화， 사고땅식의 차이활 알게 되고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의사소통。l 원활히 이루어 절 수 었는 기반이 딴단해 질 

수있다. 

4. 판껴1171판 

외국어로서의 독얼어 관계기관으로는 쪽알문화웬(α뼈뚱 Institut), 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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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처(어π양1er 와a뼈π썼lef Austau양JdiensÜ， 외국주재 쪽일학교 

담당기괜싫1뼈뼈le für 없s Au없때ssc뻐M짧Ü， 대학의 해당 학과와 

어학파정， 칼 무이스베르크 센터(없 뻐S廳 싫1뼈1)， 오토 • 베네케 재 

단{αto-ß;搬keS뼈ung)， 사민대학{않ltsc밟 V에삶lOCh였1띠V밟꼈I떼)， 교 

회에서 운영하는 학훤， 사립학완 풍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이 외국어로서 

의 독일어 분。t가 학문의 한 연구분파 내지 대학의 한 과로 정립되는데 

직접， 간접적인 영향올 미친 것이다. 

독일푼화원 본부는 뭔헨에 었으며 독일 매의 문화훤은 어학파정을， 외 

국주재문화원은 어학과 문화를 담당한다'. 1001년 홍일 후 톡일 내 문화원 

에서 외국인 수강생 수는 25，(XX)에 달한대Hel바g u.a, :n:n; 84). 문화원은 

뭔헨대학 시민대학과 더불어 독일어 교재 편찬， 시험 주관， 외국인교사 

연수를담당한다. 

베를린의 독일학술교류처는 세계 각 처의 대학에 독일 전문인을 파견 

하고 외국인 교사 연수륜 담딩하며 외국인 교수륜 연구차 초빙한다. 

훨른의 외국주재 독일학교 담당기관운 외국에 있는 독일학교에 교시를 

파견한다. 

언급한 대로 1떼년대 이래로 외국인 이민자와 이틀 자녀수가 중가함 

에 따라 교육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민자흘 위한 성인교육과 그틀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쓸 위한 전문인 양성이 펼요하였으며 1974년에 외 

국인 노동지를 위한 독일어협회(Sxrachver뼈I떼 -1):써t따1 뼈 때뼈sche 

Arb잉n놨:rrrer e. VJ가 설립되었다 

1971년에 독일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눈 강좌와 학과를 논의 

하고 연구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피<Arl::eitss따le 밟1않h 떠S 

Frenrl뼈싫le)가 생겼으며， 이 조직은 1973년 이후 독일학술교류처와 긴 

밀한 협력관계에 있고 현재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협회(Fachver뼈nd 

뻐l때1 빼sF뼈띠sprache， E삶)aF)라는 명칭쓸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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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학， 문화훤， 홉웰혹k흉교휴처논 1974년 이후 천푼연융 위환 연수과정 

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마 독일연구처(않K었l!Fìα협뼈흉뿔I빼빼mft) 

는 1쨌년부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환0뚫 연Tξ단캉 프로쩨트촬 제공하 

고 있다， 국제독어교사협회(Irr뼈빼뼈양 없ltschl빼원뼈뼈I띠)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 져셔 및 전문잡지 

여려 휴명한 잡지룹의 발간， 학회활동， 단행본 간행 풍이 이 환야의 끊 

임없는 발전을 대변한다. 외국어로서의 독웰어어l 판환 입문서가 꾸준히 

간행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많mert(1쨌)， I1뼈빼1잃4)， Strauss 

(l!I!4), 없1rici(1쨌)， 뼈rd(l때)， s뼈rl1(1m1) , 빠없휩짧nig(:ID)) 퉁이 

있다. 

1뼈년부터 파%년까l 발행훤 ‘외국언올 위한 쭉젤에 수업(빠양M뼈꺼.cht 

für Au영하敏)’이라는 잡지는 1970년에 ‘목표어 독일어CZi머$싫f 않.ttsch)’ 

로바해었다. 

1974년 이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정보(Infonmtiα뼈1 않F)’가 발간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자료(l\I않eri외ien 넓F)’，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연김~J.뼈빼ch 뻐F)’도 1975년 이후 계속 출판되고 있다. 구동독 

리이프치히의 해르더 연구소에서 1쨌년에 시착된 ‘외국어로서의 톡일어 

(뻐1뼈1 삶s Frer펴SIYOChe)’ 잡지는 통독 후에도 계속 간행되고 었다. 

이틀 잡지 외에도 ‘독일 외국어(FI뾰Irlsprache fuπ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Wc빼없m빼f 없F)’，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판점(짧~짧tiven 

밟.ttsch)’， 외국어로서의 독웰어 협회에서 발칸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현횡-(F:와닮 짜m뼈D， 현대 외국어 협회(Fachvei따1dMx빼1e Spr짧le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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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간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파(Fachgruppe Deutsch als 
F따펴짧æhe)’가 있다. 

‘독일어 배우기(버π썼 lern:n)’란 잡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수업올 

위한 잡지이며 교수법에 판한 정보와 합찌l 외국인 노동자 영역에 대한 문 

서도 포함되어있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인쇄물로서는 독일문화 

원의 ‘외국인을 위한 독얼어수업 자료{Aræi뻐nit따 für 어1 않ltSchur빠richt 

an Ausl삶敏)’， 사회사업과 사회교육학 연구소(Institut für so빼arb잉t und 
sozi싫뼈jag때k)에서 나온 ‘외국인 관계 정보 부서(Inforrnation뼈enst zur 
Au돼빼cub잉t)’ 등이 있다. 

:ID1년 출간된 ‘언어학파 의사소홍학 총서 뼈f빼때1er zur S없ach- und 
없m뻐파영dαlswis였1양따t’ 시리즈 중 2권09.1과 19.2)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다루.IL 있다. 

6. 외국어로써씌 독웰어 학파왜 전망 

1쨌년 이후 동유럽이 개방되고 유럽 공동체(EUl가 화장됨에 따라 독 

일어는 중부와 동뿌 유럽에서 보다 풍요시되고 았다. 동유럽에서 제 1외 

국어 위치룹 차지했던 러시아어가 영어와 독띨어로 대치되었고 독월어는 

동유럽에서 중요한 통용어와 경제어가 되었다. l'때년 이후 동유럽 여러 

나라자 영어 및 독일어 교사와 교재룹 펼요로 하고 있다{행가리에서만 

19J)년에 15，αm명의 영어， 목어 교사 자리가 생겼태f빼g ua, :ID1: 7).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국은 동유럽 지역의 언어 교육올 위해 서로 연 

합송l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외 

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서부와 남부 유럽에서는 독일 문회원이 폐쇄되는 둥 독일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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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약해져고 있는 설정이다， 군봉적씬 φ}휴로는 이툴 지역φl 훤꽤 라 

틴어 문화권이라는 첨과 무엇보따쪼 영어가 확문어와 청제어뚱 확고히 

자리잡고 있눈 상횡윷 윷 수 었다. 쭉일 내에서는 00년대 이후로 외국인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좋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쪼되 

고 또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독일 내에 널리 퍼져 있기 때판l다. 톡일에 

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률 위해 제도적으로 보안책을 찾고 었다. 대학입학 

을 위한 어학시험올 재외 공판에서 실시하는 독일어 시험(Te않 않F 또는 

톡일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험 풍)으로 대체하거나 대학에서 (주로 유전 

공학둥 새로훈 학파에서) 영어로 장씌를 하고 또 영어로 논문윷 쓸 수 있 

는 가능성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셔l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함과눈 교파과정 

둥 제도적인 변에서 점점 확고해지고 었으며 zt 전공환야외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디.oJ:하게 환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려나 이 학파가 전공내 

용이나 제도면에서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며 보다 포팔적이고 체계 

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이 학파가 단순히 어학파정의 연속이라거나 또는 

독자적인 연구대상，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습 

득， 학습자문법 또는 교육문법， 학습자언어， 교재띤구， 문학교수법， 상호문 

화성， 문화전달 풍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독어학과 교수법 발전에 

많은기여를하였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연구 대싱이 쪽어독문함의 대상파 다활 것이 없 

거나 아니면 후자띄 일부라며 의구심을 찢는 사랍도 있으나 이 두 학파의 

내용과 관점 사이에눈 명빽한 차이가 있다: 톡어똑문학에서는 이혼이 교 

육과 연구의 중점올 이루고 독얼어와 똑일을 모국인의 판점에서 고찰한 

다. 이에 반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는 실지 수업에서 언어습특 능력 

도 중시하고 또한 교육과 연구에서 학습자 앤어， 문화， 사회흘 고려한다 

는 점이 독어독문학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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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수업과 이론의 연관판계눈 톡일어교재에 적용되어 많은 성과룹 

거두고있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 예를 틀어 

버.ttsch 짜div Neu(1!:E7), π1eI1l:lI1 neuWB)), Sichtw뼈lS생(l!ß4) 풍 교재에 

서는 의사소통교수법， 상호문화방법 풍 현대 언어교수방법이론이 웅용되 

고있다 

이 학과가 보다 더 질적인 발전올 하지 위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어학과 문학분야외 연구는 너무 다OJ=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틀 분야 

의 정비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예률 틀어 문학파 문학교수법， 어학과 

어학교수법은 각각 문학， 어학 훈야로 통합되고， 지역학의 내용은 독자적 

인 전공 분야로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독일어 언어습득 과정도 엘반언을 

위한 과정과 기술， 경제분야 둥 전문어를 위한 파정 또는 통역， 번역과정 

퉁으로 세분화되어 학습자의 요구와 이틀의 장래 직업에 부옹하는 교육 

이 이루어져야한다 

외국어로서의 독얼어 학과에서도 부전꽁 제도15)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 

장되어야 한다， 주전공으로 작업올 찾기 어려운 경우 뿌전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올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과는 실제 수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았기 때문에 수엽(교생)실습16) 

15) 톡일 대학외 교사국가고시， 석샤 박사과정에서는 주전공 하나와 부천공 물， 또는 
주전공 둘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에서 더욱 강 

화되어야한다， 

16) 톡어독문과 학생들온 대개 주전공 하나와 뿌전공 두 파묶윷 이수한다. 교사가 되려 
면 이 들 파목에서 교사국가고시(제1차)에 합척하고 난 후에 독일 학교에 배정이 

되어 2-3년간 실습을 하게 된다. 이 설습파정 후에 다시 논문올 쓰고 시험에 통과 

(제2차 국가고시)하면 교사자격이 주어진다. 교사자격이 주어진 후 정부 발령을 받 
아야 정식 교사가 된다{몽테소리학교와 루옳프 슈타이너 학교 동을 제외한 대부분 

의 독일 학교는 국립이다l. 이러한 실습과정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 확고 
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대학마다 다르게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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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직은 이 실습의 기간， 내용， 형태 둥이 일정하지 

않으나 앞으로 각 대학깐쩨 보조활 맞추어 쪼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쪼 

외국에서의 실숍이 권장되어야 하며 이 실습에 판한 이혼 연구도 이루어 

져야한다. 

외국어로서 폭일어뿔 첸공한 이흘에게 독일 내에서의 찍업 전망은 좋 

은 편이 아나다. 독일 내의 문화원， 대학의 어학 과정， 또 국외 독일학교 

에서 독어똑푼학과의 교사국가고시흘 홍과한 교사툴올 선호하기 때문이 

다. 외국어로서 독일어룰 전공한 이틀은 대개 석사 과정올 마치고 시간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보흉어다. 

이 학과는 발전 파정에 있기 때푼에 교과 내용， 기간 체재 변에서 일활 

적이지 못한 것이 사설이다. 그러나 교육파 연구 변에서 대상， 방법， 주제 

퉁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 없년대 이래로 유렵내에서 

는 학업 인정 퉁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뺑다. 이 분야는 위에 언잡된 

취약점들이 개선된다면 보다 수준높고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것이다. 

7. 외국어로써의 한국어에 대한 제싼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한국어 지도자 과정에 이어서 때학훤 석， 박사 

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파정윷 적극적으로 이끌게 된 것운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과정의 발전과 장래흘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 

를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제얀올 해 보겠다. 

우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의 명칭파 개념이 명확히 쟁의되어야 

하며 또 이 학파 파정의 파업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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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젓이다 

이 과정은 언어 습득파 함께 이론 교육과 연구룹 목표로 합 수 있다. 

이 파정의 내용은 어학 문학， 문화， .1표수법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영역 안에 다시 구체적인 과목과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실지 한국어 습득에서 언어의 471능이 균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 

의 학습 상황과 여건을 전제로 한 교수 방법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언어 습득에 필요한 교재 뿐 아니라 문학， 어학， 교수법， 문화 영역에 필 

요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론 연구에 있어서는 어학 분야에서 한국어와 학습자 언어의 비교， 한 

국 주재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습듀 및 그 과정 연구， 한국에서의 외국 

어 어휘의 치용과 사용， 외국인 학습지둡이 한국어 습득과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범하는 오류 분석 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인툴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인상， 한국인의 상， 한국인이 갖고 있는 Z썩어l 대한 인 

상 둥도 경험론적인 변에서 포팔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문학에서는 외국에 한국올 소개할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의 선정， 이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 외국어를 통한 이 작품틀의 소개가 

펼요하며 또한 외국인들이 집펼한 한국에 관한 저서， 문학 작품의 수집과 

소개가필요하다. 

교수법에서는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이해 전략， 학 

습 전략의 개발， 한국인의 학습 전통과 습관의 연구와 외국인의 학습 방 

법과의 비교 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면에서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지역 정보(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어， 역사 풍)의 개발과 교재 편찬 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외국어로서 한국어 

언어 습득 역사와 언어습득을 담당한 가판，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또 이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에 관한 조λ까 정떠되어 문서화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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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작엽올 위해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이 있눈 천국 학과 

담당자툴과 판계기관의 모임이 학회 둥의 형태를 갖추어 정기적인 토론 

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에서는 전문잡지률 발간ξ뼈 이 분 

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휴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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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rrrπ3flf없웠Jng 

Deutsch als Fremdsprache an deutschen Universitaeten 

니e， Kwang-sook 

sc뼈1 seit 따n Mitt리alter ist 않ltsch in Eurc:뼈 als eine frerrrle Sprache zu 

erwer뼈1， ins밟%뼈e 퍼r 뼈1 Zweck zum 없rxiel 찌lisci밟1 verschiedenen α따1. 

않ltsch als Fl뼈떠S때æhe als WiSSeIlSC뼈ftsfach αIer -dis찌때in 밟S따1t dagegen in 

따 Bur앉~없lblik 밟ltsc비때 erst 뼈t l> J따뼈1: das Fìα'SChur땅s- ur넘 버mach 

lliltsch als Fl뼈띠S때æhe w띠따 1970 때m ers따1 rr딩1an 였 Univers뼈t 

H려delh:행 eingerich뼈 und zwar mit der Bæ퍼chnung Institut llilt뼈1 als 

Frer띠sprac뼈1뼈ilolc용ie. Das Fach eI1twickelte sich d때n rasch weiter und wird 

nUI1 in 않utschlar념 ung따해1f an~U때versitä따1 betri랴Jen. 뻐싫따n 밍I피 

V얹'SChiec썼~ InstitutiOneI1 und ch핑뻐isatior뻐1， die sich mit lliltsch als 

Frer띠srrache bes뼈펴gen wie Arbeitskreis 벼ltsch als Frernd뼈æhe im DAAD 

in Berlin αler Institut für deutsche Srrache in Mannl뼈m 

Inll.a따e der Zeit hat 때s Fach in vier Wis었1SC.뼈fts밟갱c뼈1 fì엉따1 Fuß 

gefaßt: Srrachwis였1sch빼， U뼈crt:u.n찌S쨌1양1aft， Sprac삐erπ m떠 l얹lforschung 

뼈 때ndeskunde. Die Lehr- und FIα'SChungsi빼alte， die im jewl뻐igen }3(뾰.ch 

뼈때1delt werdeπ sind zur 싫t sehr UI1뼈'SChi빼ch αIer erschei뼈1 sogar 

heterogen, was noch 뼈1eI' Ver빙비1eitlichung h:빼rf‘ Trα엉ern weisen die 

Fach밟I영che eine g없엠때Ire Basis 뼈 Ter빼lZ a따: sie ents없m뼈1 eigen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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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der pr없is 뼈 arb잉따1 없i빠 mit der pra찌S 없g zu잃mrren. Die 

Untersuchur핑en 짧 까없뼈1 뼈len stets die pra짜S 뼈따‘sichtigen und a따 ihr 

뼈sieren. Diese 없ge Verbi뼈mg von n없ie ur때 Praxís soll 뼈1 업gen비C밟1 

α때피敏 des Faches 아~tirnr뼈lur떠 잉ch 쨌nit von der G없때1Ïs따 abhe않n， die 

I영n tl뼈-etisch ur떠 nur mit In뼈뼈S생rtive arbeitet. 뻐s Fach I);)utsch a1s 

Frerrxl와:rache ist durch pr뼈sorientiertheitur띠 A뼈lj:Ø'S뼈rtive zu I썼mzeichnen. 

Es ist von 밍m앞 &빼뻐ng， 없ss Stt띠Ìe!때aetze fuer Kor얹nisch a1s 

Frerrxlsprache in Magìster 뼈 없〈뼈'Stt떠ier뿜짧찌gen an der kor，뻐ischen 

Ab뼈1Uf1g 따 staatlic뼈1 ui띠ve!'Sit짧 seo띠 a땀않@따1 We!빼1. Füπ die 

Studier핑뼈rge ist das Fach Le따영1 a1s F뼈띠뼈$뼈 a1s Musterb잉sriel 

anzus허1ffi. Es ist zu 얹뼈메l없， dass Praxís und Throrie fuer die Forschm멍 und 

따rre von Ko뼈nisch a1s F:뼈띠sprac뾰 ausgeglic뼈1 WeJ없1 soll. Welche 뻐laIte 

없s Fach Kor없nisch a1s F뼈떠sprache an kor얹nisc뼈JA뼈]Uf1gen in 없æ 

umfas였J sollen, rnuss von Fachleu뼈 뼈 Institutiα뼈1 여er Org뻐isatiα1ffi 

없j양파펴icher di하rutiert wer없l 


